
3.3 3.4 3.7 3.8 3.9 3.10

(목) (금) (월) (화) (수) (목)

110.46 118.11 123.21 127.98 111.14 109.33 △1.81

107.67 115.68 119.40 123.70 108.70 106.02 △2.68

116.65 108.84 125.19 122.99 127.86 115.33 △12.53

116.73 108.90 125.27 123.05 127.92 115.38 △12.54

1205.00 1203.60 1211.50 1225.40 N.A. 1234.50 9.10

'21년 '22년 '22년 '22년

평균 평균* 2월 3월* (10일) (20일)

70.95 93.82 94.10 114.77 20.67 111.71 103.54

68.11 91.40 91.63 111.90 20.27 108.25 100.34

69.41 92.36 92.36 115.70 23.34 111.83 102.46

69.50 92.59 92.77 115.83 23.06 111.98 102.71

1144.42 1199.14 1198.34 1215.86 17.52 - -

선물
Brent

WTI

현물
Dubai

Oman

환율(원/U$)

* 금일까지 평균가격임

유 종
전월
대비

이동평균

(단위: U$/bbl)<연간·월간 가격>

*N.A: 3.9일 국내 대통령 선거일로 인해 가격정보 없음

유 종
전일
대비

Dubai

Brent

WTI

<일일 가격> (단위: U$/bbl)

현물
Oman

환율(원/U$)

선물

 국제 원유가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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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 동향
 
ᄋ 10일 국제유가, 하락

  - Brent는 전일대비 U$1.81/bbl 하락한 U$109.33/bbl에 마감했고, 
WTI는 전일대비 U$2.68/bbl 하락한 U$106.02/bbl에 마감

  - 한편, Dubai는 전일대비 U$12.53/bbl 하락한 U$115.33/bbl에 마감
(단위: U$/bbl)

시  장 유  종 전일종가 금일종가 등락폭
ICE Brent 111.14 109.33 -1.81

NYMEX WTI 108.70 106.02 -2.68
현물 Dubai 127.86 115.33 -12.53  

  * Brent, WTI는 최근월물 기준

ᄋ 10일 국제유가는 푸틴 대통령의 에너지 공급 유지 발언,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

급등 등으로 하락하였으며, 러시아-우크라이나 휴전협상 결렬 등은 하락폭 제한

  -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가 불법적인 것이라 비난하였으나, 러시아는 

에너지 공급에서 계약상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

     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석유․가스 수출을 계속하고 있으며, 우크라이나 

경유 가스관도 계약에 따라 100% 채우고 있다고 발언

     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는 불법으로, 최근 물가 상승은 서방의 오판에 

따른 것이며, 제재 여파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

  -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년 동기 대비 7.9% 급등하며 

'82.1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 상승폭 기록

     ․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6.6% 상승하였으며, 식품가격, 주거비, 임대료 

등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경기 둔화 우려 심화

  - 터키의 주재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외무장관 회담이 진전 없이 종료됨

     ․ 우크라이나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

요구하고 있어 휴전 협의에는 진전이 없었으며, 마리우폴 민간인 대피 통로 

마련 등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힘

     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휴전 문제가 의제가 아니었다고 

밝히고,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발언

     ․ 또한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간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

우크라이나에 벨라루스를 통해 전달한 제안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언급


